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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등급판정사 체험 강원대학교: 정웅진

체 상태로 레일에 걸려 있는 소와 돼지를 보면서, 10여일간의 실습을 하며 많 

은 수의 소도체와 돼지도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다

이렇게 시작된 실습에서 처음 보는 소의 도체는 나에게는 모두 똑같아 보

였지만, 하루 이틀 지나변서 어떤 것이 좋은 소이고,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인 

지를 차근 차근 배워가벼 기초적인 등급판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.

현장실습중에 면적자를 이용해 등심단면적을 측정하는 방법과 등지방두

께, 근내지방도 판정하는 법을 배웠으며 성숙도, 지방색과 육색 또한 배울 수

있었다. 그 중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근내지방도를 판정하는 것이었고,

이것을 느낄 때쯤에 왜 신입 판정사들에

정신없던 기말고사 기간 축산물등급판정소 

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싶은 학생은 내일까지 

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.

그동안 등급판정소와 도축장에 한번 가보고 

싶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이 

번이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어 그 길로 과사무 

실에 가서 현장실습을 신청했다.

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한 후 몇 주가 지나 가 

락동으로 현장실습을 가라는 연락을 받고 1월 

12일 첫 실습을 위해 농협서울 공판장에 도착 

했다. 도축장 주변으로 줄줄이 주차 되어 있는 

소들과 어디에선가 내 코를 자극하는 비릿한 

냄새는 도축장에 도착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 

다.

먼저 사무실에서 축산물등급사님에게 인사 

를 하고 흰색 가운과 안전모를 착용한 후 현장 

에 들어섰다. 몸을 애워싸는 찬 기운보다도 도

게 양성교육을 다른 직장보다 오래 

시키는지 이해가 됐다.

지금 생각해 보니 둥급판 

정소에서 있던 보름 정도 

의 실습기간은 대학수업 

시간에 배웠던 이론학습 

외에 새로운 경험을 체험 

할 수 있는 기회이라고 생 

각했으며, 대학 4학년간 배 

웠던 것을 기초로 몸소 보고 듣 

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였다.

이제 4학년이라 학교생활과 취직 준

비를 하다보니 이번 실습이 마지막인 것 같아 너무 아쉽고 고마웠던 경험이

었다.

그리고 사무실에서 3F운동을 눈여겨 봤는데, 나도 앞으로 어느곳에 있든지 

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굳게 자리를 잡아 멋진 모습&로 축산물등급 

사님들을 뵙기를 바란다.

승종兔: 삭접가 耳관사게기뱔적인까음으/-切理令意 与，，시］가친 孑긴아지 与오야〜! 기%가같으 마%으% 각''招 바，짜. 

w강서: 현가드甜屿의 毕甲•峰 I用우가n 강砂！껐지반 今적적인 為을 虫겨 2개숙여 다"您의아안도号 州웡.令나4. 

바기욱 : 기料고 작사아가〜! 号 《必 4另""나 夺1에 오연 꼬! 연가*财이 % % %

绍운정: 이印4진신구드이 处어牛기나가츠산%의알살이디방야잘거이2咤썽복단기대가专가젻단아. 똥오야군대작가가!心-!

_축산물등급정보


